
홍합 보호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지 요청

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스웨덴 4개국은 해양환경과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 및 
화장품에 첨가되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.

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써 해양환경에서 지극히 큰 문
제가 되고 있으며 식량체계를 오염시킬 경우 사람의 건강에 헤칠수가 있다.

 이와 같은 미세 플라스틱은 각질 크림이나 샤워 젤과 같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어 최종
적으로는 수자원관리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지만,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미세 플라스틱을 걸
러낼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이는 수자원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.

 네덜란드에서는 수산물, 특히 홍합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계
속되고 있다.

 네덜란드 유니네버 및 몇몇 미용제품 생산업체는 생산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발
표하였지만, 네덜란드는 위와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국가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
주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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